
광주시교육청이추진한학교화장실교

무실등시설개선사업에대해 10명 중 8

명이만족감을보인것으로조사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

요시설개선사업에대해만족도조사를

실시한결과 맘편한화장실의경우중

고등학생 142명중 133명(81%)이만족

한다고응답했다.

만족감을 보인학생들은 디자인이 예

쁘고마음편하게이용할수있다고답변

했다.

학교화장실의경우지난해8월에진행한

조사에서는25%의학생이만족한다고답변

했지만학생의견을반영한개선사업이후

만족감의견이81%로대폭상승했다.

교직원308명을대상으로실시한교무

실 현대화 사업은 98%(305명)가 업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공간으로 바뀌었

다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

교직원쉼공간(다온뜨락)조성사업은

만족도 84%이며이중 46%가주 3회이

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실

선진화 사업은 96%가 만족에 답했으며

95%가업무생산성향상된것같다고응

답했다.

이정선교육감은 학교시설의경우이

용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져 만족감이

높게나타났다며 학생과교직원의의견

을수렴해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겠다

고밝혔다. 김혜인기자

이른추위가몸을움츠러들게한다. 좁

은골목, 녹슨철대문, 매서운바닷바람.

대다수가 노인들뿐인섬. 주민들에게보

일러는 언감생심. 추운 겨울에도전기장

판하나에몸을의지한채냉골에몸을새

우처럼웅크려가며밤잠을설친다.

지난7일찾은신안군안좌면대우마을

도마찬가지. 바닷바람이거센탓에육지

보다체감온도가더낮다. 겨울이면 살

을에는추위를정면으로맞는다.이곳에

서홀로살고있는강보기(83)씨는올겨

울을또어떻게넘겨야할지걱정이태산

이다. 강씨를찾은이날아침최저기온이

5도로곤두박질쳤다.

강씨는전깃불도없던 80년전이곳에

터를잡았다. 연탄조차없던시절강씨는

산에서나무를베어다땔감으로불을지

폈다.

강씨일가는 30여년간겨울을그렇게

버텼다.정부가삼림보호정책으로벌목을

금시켜더이상나무를벨수없게되면서

그제서야 연탄을사용하기시작했다. 당

시 정부에서일괄적으로 섬지역에연탄

을공급했다.강씨는 연탄을들여오긴했

는데어떻게쓰는지몰라몇개를태웠다

며 하루이틀지나니적응됐다.신문물이

편하긴편하더라고웃었다.

마을사람들대부분연탄을사용했지만

얼마안가기름보일러등으로모두갈아

탔다.강씨한집만연탄을사용한다.

현재신안군전체섬지역중단12가구

만이연탄을사용한다. 꺼리는이유는수

송이힘들다는데있다.그간주문에서배

달까지꼬박열흘이상걸렸다.배편을이

용해나르던과거와달리지난 5년전천

사대교가개통되면서연탄수송에큰문제

는없었다.

하지만강씨는1년단한차례지원되는

연탄쿠폰에 의지하고있다. 쿠폰 지원액

47만2000원에 맞춰 500여장만 주문한

다. 거리가먼탓에배송비가추가되면서

평균보다더비싸기때문이다.

강씨는 평소거래하던 업체도 연탄공

장이문을닫으면조만간폐업한다고했

다며 연탄뗄날이얼마안남았다.내년

겨울은어떻게나야될지 막막하다고 말

했다.

치솟는연탄값과운송비에정부지원과

봉사자도움에의존할수밖에없지만그

마저도녹록치않다.가장최근도움을받

은자원봉사도2년전해양경찰이마지막

이다.코로나19여파도있었지만도심과

떨어진탓에봉사자들도이곳을잘모르

기때문이기도하다.

강씨는 하루에 연탄 3장을 땐다. 한번

에 1개씩 오전 6시와 오후 2시, 오후 10

시, 8시간마다갈아준다. 일반연탄세대

가 하루 평균 8개를 사용하는 데에 비해

턱없이모자라지만어쩔수없다.

이날은 유독바람이세차게불어연탄

한장을더땠다.연탄보일러에불을지피

자방은금세따뜻해진다. 빨갛게달아오

른연탄을품은보일러온기덕에10평남

짓집안공기가훈훈해진다. 생각보다더

따습죠? 라며웃는강씨는 1년 500장이

면그럭저럭버틸만하다. 바람구멍을잘

조절하면연탄을오래유지할수있다고

웃었다.

연탄은 난방만책임지지않는다. 보일

러위에주전자를올려놓고물을끓여음

식 조리와 세수, 설거지도 한다. 연탄이

곧생활인셈이다.

누군가에게는다른세상이야기로들릴

수있겠다.연탄값몇백원오르는게대수

냐고할지도모른다. 하지만강씨에게연

탄한장은그의삶을통째로좌지우지하

는없어서는안될보물이다.

글사진=송민섭정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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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부담…연탄500장으로올겨울버텨야죠

에너지빈곤층겨울나기현장탐방 ②신안안좌면대우마을

하루3장으로난방~세수해결

배송비추가에연탄값더들어

연탄기부봉사자들발길도 뚝

남선연탄폐업땐살길조차막막

임택광주동구청장과직원들이14일동구청1층에서출근하는전직원을대상으로

산업재해및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광주동구제공

동구, 중대산업재해예방캠페인

광주학교화장실교무실개선

10명중8명 예쁘고만족해요

목포도심에서1시간떨어진신안군안좌면대우마을은섬지역인탓에육지보다평균

기온이5도가량더낮다.강씨가연탄을교체하기위해창고로이동하고있다.


